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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문화체육관광부, 짝퉁 캐릭터 합동 단속

- 위조 상품 1,800여점(시가 6천만원 상당) 압수 및 유통업자 10명 입건 -

□ 특허청(청장 최동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캐릭터 산업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지난달 21(월)~25(금) 5일간 신촌·대학로·동대문 등

서울시내 일대에서 짝퉁 캐릭터 유통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

하였다.

□ 합동수사팀은 위 지역에서 국내 외 유명 짝퉁 캐릭터 상품을 유통·

판매한 혐의로 김모(남, 45)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인형 및

휴대폰 액세서리 등 짝퉁 캐릭터 상품 1,800여점(정품시가 6천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ㅇ 수사결과, 김씨 등 짝퉁 캐릭터 유통 판매업자들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대학가 주변에서 최근 유행하는 이른바 ‘뽑기방‘을 운영

하면서 가짜 인형 캐릭터 상품 등을 경품으로 비치하여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ㅇ 또한 이들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학로 등 시내 번화가와 외국인

방문객에게 인기가 많은 동대문 지역에서 의류 소매점이나 잡화점

등을 운영하면서 짝퉁 캐릭터 인형이나 의류를 판매하기도 하였

다.

□ 이번 합동단속은 현행법상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캐릭터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함으로써 상표법 적용의 한계를 해소하는 한편, 상표법과

저작권법을 동시에 위반한 사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금번 단속 사례는 지식재산권

유관 수사기관의 합동단속을 통하여 캐릭터 상품을 무단 도용한

유통업자들에 대해 경종을 울린 본보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유관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고부가 가치의 핵심 산업

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내 캐릭터 산업의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붙임 : 단속 현장 사진 1부



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  단속 현장 사진

□ 뽑기방, 소매점, 의류상가 단속 현장 및 압수물품

(건국대 주변 / 신촌) 뽑기방 단속 현장 및 가짜 캐릭터 인형

(혜화동 대학로) 가짜 동전지갑 및 키홀더 등 상점 진열품

(동대문 의류상가) 단속 현장 및 위조 캐릭터를 부착한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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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단속된 캐릭터 종류 (1)

(카카오) 라이언 (포켓몬스터) 피카츄

(포켓몬스터) 파이리 (포켓몬스터) 꼬부기

(포켓몬스터) 이상해씨 (포켓몬스터) 삐삐



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  단속 현장 사진

□ 침해단속된 캐릭터 종류 (2)

(포켓몬스터) 토게피 (포켓몬스터) 고라파덕

(포켓몬스터) 잠만보 (포켓몬스터) 이브이

(포켓몬스터) 몬스터볼


